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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세계인구의 급증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인구폭발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었습니다. 산아 제한의 요구는 관과 민을 막론하고 강하게 주장되었었습니다. 한 때 중국에서는 결혼한 부부 한쌍당 단 한명만의 아이를 낳도록 법으로 규제를 했고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에서도 둘만 낳기 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개되었었습니다.  이런 산아제한의 열풍은 효과를 기대 이상으로 낳았습니다. 이제 소수의 저개발국가를 제외하고는 산아 장려에 정부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인구감소의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증을 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현재 1억3500만 명인데 2050년에는 ¼이 줄어 9520만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층이 1970년에는 전체인구의 7.1%이었고, 1994년에는 14.1%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23%로 증가했습니다.  어머니 한 명당 출산율은 1.4%이지만  인구감소 속도에 있어서 일본은 세계 1위의 영예 아닌 영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일대의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증가속도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50년에 현재보다 28억명이 더 늘어 9억50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 소련연방제국의 인구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첵코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소위 동유럽지역은 2050년에는 현재 인구의 13.6%를 잃게 될 것이라고 위에 말한 인구연구기관이 전망했습니다.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젊은이 인구를 능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가 정치적, 사회적, 재정적, 세금, 연금, 보건, 주택, 노동시장의 문제가 큰 잇슈로 대두될 전망인 것입니다. 인구조사기관이 인구 100만명 이상을 갖고 있는 나라 200개를 조사해서 인구 감소현상이 극심한 나라들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감소1위입니다. 2위는 동유럽의 일국이었던 우크레인 (Ukraine), 3위가 죠지아 (Georgia), 4위가 불가리아 (Bulgaria), 5위가 보스니아 허즈고비나 (Bosnia-Herzegovina), 6위가 라트비아 (Latvia), 7위가  세르비아 (Serbia)입니다.  2위로부터 9위까지가 모두 전 소련지배하에 있던 국가들이고 11위인 루마니아 (Romania)도 동유럽국가입니다. 쿠바가 12위이고 대한민국이 13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유럽도 썩 나은 처지는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 조사기관은 유럽과 일본 및 한국은 지금 이런 인구감소현상으로 인하여 패닉상태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48,875,000 명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구가 2050년에는 42,343,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의 인구층은 전체인구의 11%입니다.  어머니 한명당 출산율은 현재 1.2로서 전 세계를 걸쳐서 가장 낮은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출산율이 1970년에는 4.5였고 1984년에는 1.74였습니다.  인구감소의 추세는 역전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패닉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여러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천사계획-Angel Plans” 를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하는 아이 한 명당 매월 $303의 보조금을 줍니다.  출산율이 1.3인 독일은 아이가 태어나면 첫해에 부모수입의 67%를 지급해줍니다. 이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아이가 여덟살이 될 때까지 통장에 일정액을 저금해줍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혜택을 산모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6명의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고 있는 제 딸이 대견스럽습니다.   끝
